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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유년시절 승기천에 물고기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 하수와 쓰레기가 유입되며 오염되고 

냄새가 남. 승기천 주변으로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움. 80년대 초부터 일대가 개

발되고 승기천이 복개됨. 개발, 매립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승기천을 다시 뜯어내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 개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붕어, 미꾸라지, 자연제방, 오염, 복개, 하수, 쓰레기, 다리, 밭농사, 가축, 

80년대, 개발, 미추홀구, 고향, 그리움, 매립, 철거, 역사, 공존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유년시절의 승기천

00:00:00~

00:03:30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인주대로 자체가 승기천을 복개한 것임.

- 동네 아이들과 승기천에서 붕어, 미꾸라지를 잡아 닭에게 줌.

- 자연제방으로 주위가 다 논밭이었음.

2. 승기천의 오염과 복개

00:03:31~

00:07:36

- 인천고 1년 재학 당시(1983년경)에도 복개되지 않은 상태였음.

- 하수, 쓰레기 등으로 개천이 냄새나고 오염됨.

- 개천 길이가 길어 구간별로 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

- 복개하지 않고 여가시설, 녹지를 조성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3. 승기천에 대한 추억

00:07:37~

00:13:55

- 폭이 10m 정도로 다리로 물 위를 건널 수 있었음.

- 물에 직접 들어가 물고기 등을 잡아 닭 모이로 줌.

- 승기천 일대에서는 밭농사를 하거나 가축을 길렀음.

- 하교 후 친구들과 가는 놀이터 같은 곳이었으나 중학교 때부터는 

승기천 대신 공터에서 야구를 함.

- 80년대 초반부터 개발이 되고 승기천이 복개되기 시작함.

4. 미추홀구에 계속 머무르는 이유
00:13:56~

00:17:27- 가족, 지인들 중 대부분이 인천에 살거나 인천이 고향임.

- 인천 미추홀구가 생활터전이 되어 떠날 생각을 거의 안 해봄.



5. 승기천에 대한 그리움

00:17:28~

00:22:27

- 할아버지, 아버지의 삶의 터전이 매립 등으로 흔적이 없어짐.

- 개발을 제한적으로 했다면 더 좋은 자원이 되었을 것 같은 안타까

움이 듦.

- 인터뷰를 하면서 승기천을 계속 살려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듦.

- 배꼽산으로 불렸던 문학산을 경계로 연수구와 생활권이 구분되어 

주로 미추홀구 안에서 생활함.

6.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미추홀구의 모습

00:22:28~

00:26:11

-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 만한 곳이 없어 불쌍하다는 이야기

하곤 함.

-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승기천 등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됨.

- 개발이 우선인 시절이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이라도 다

시 승기천을 뜯어냈으면 좋겠음.

7. 변화하는 미추홀구

00:26:12~

00:31:27

- 아버지가 사시던 주안1구역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 승기천 중에서도 주로 인천남부초 앞쪽으로만 왔다 갔다 함.

- 승기천은 길 정중앙에 쭉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 휘어져 

있었음.

- 직접 가보니 건물이 생겼어도 지형을 통해 물길이었던 곳을 알 수 

있었음.

8. 미추홀구에 대한 바람

00:31:28~

00:43:19

- 80년대 초부터 개발이 이루어졌고 신기시장이 그나마 형체를 유지

하고 있음.

- 개발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개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 되었으면 함.


